
신국환 장관, 한-미 IT·BT 협력기반 마련

한국-미국 산업협력 확대 및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미 2일째

인 5월14일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북버지니아주 소재 북버지니아신기술협회(회장 Kilberg)의 IT·BT 등

신산업 관련기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[한국 IT 산업의 정책방향과 한-미 협력]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,

기조연설을 했다.

신국환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모습 및 외국인 투자환경, IT·BT 등 신산

업의 동향과 발전전망,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참석 기업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, 양국 신산업

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

세미나 참석자들은 IT·BT 등 신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및 양국 기업간 협력분야에 대해 집중

적인 관심을 표명했으며, 이에 신국환 장관은 한국정부가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음을 설

명하고,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산업의 IT화, 전자상거래 기반조성,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

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한국 IT기업과 미국기업과의 투자, 제휴 프로그램 운영, 공

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 한국정부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전제하고, 향

후 유망협력 분야로 디지털방송·차세대 인터넷 등 신기술산업 표준화 분야 협력, 미국기업 보유의 원천기술

이전 및 한국시장 상용화, 한국 부품기업들의 미국기업 생산 Out-Sourcing 참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.

세미나에 참석한 Venture 기업인들은 한국의 투자 및 협력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.

한편, 신국환 장관은 5월14일 Huntsman USTR 부대표, Koplan ITC 위원장, Richard Shelby 상원의원 등을

만나, 철강·자동차 등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,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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